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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을 위해 마련
한 「생활과학대학 총동창회 장학금」 1억원을 기부했다.

□ 2015년 5월 18일(월) 서울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생활
대 총동창회 최명진 전임회장과 구재옥 회장, 생활대 여정성 학장 등 주요 학
내 인사들이 참석했다

□ 1956년 「목련회」 라는 명칭으로 발족한 생활대 총동창회에는 그동안 학제 개
편에 따라 사범대 가정교육과 졸업생, 가정대학 졸업생, 생활대 졸업생들이 함
께 모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, 다양한 방법으로 모교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. 

 
 □ 성낙인 총장은 “생활대 동문들은 개인과 가족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와 

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다”며 “사랑하는 모교 후배들을 위해 특별히 
동문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지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인
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될 것”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 
□ 생활대 총동창회는 이밖에도 매년 졸업 50·40·30·20주년을 맞는 동문들이 뜻을 

모아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, 신축 건물 설립에도 기여하는 등 외연(外延)
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 

   사진설명: 협약서 서명 후 왼쪽부터 성낙인 총장과 생활대 총동창회 최명진 전임 회장, 구재
옥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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